
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(30) 

다쓰타 방적 - 면ㆍ모 혼방을 파스텔 색으로 염색 

이제까지 순면 소재의 면 딱지를 제거하려면 직물이나 편포를 짠 다음 과

산화수소로 표백하여 면 딱지를 안보이게 하고 있는데, 면ㆍ모 혼방사로 짠 

천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모가 손상되어 곤란하다. 그래서 면ㆍ모 

혼방천을 부드럽고 밝은 색이나 엷은 색의 파스텔 컬러(pastel color)로 염색하

였을 때, 면 딱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먼지가 묻은 듯이 보여 상품 가치가 

뚝 떨어지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진한 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보통이다. 

다쓰타(龍田) 방적은 많은 실패를 겪은 끝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, 

고상하고 온화한 파스텔 색으로도 염색할 수 있는 파나코트 울(Pana-cot wool)

을 개발하였다. 

파나코트 울은 혼방 상태에서는 양모를 손상시키지 않고 면 딱지를 제거

할 방법이 없으므로, 다쓰타 방적은 면만을 혼방하기 전에 면 상태에서 정련

하여 면 딱지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. 

다쓰타 방적은 현재 면 딱지가 없는 파나코트 울의 스트레이트사(straight 

yarn)와 얼룩사(slub yarn)를 생산하고 있는데, 얼룩사로 짠 천은 물론이고 스

트레이트사로 짠 천에도 약간의 얼룩이 어렴풋하게 보여 오히려 고상한 품

위가 풍긴다고 한다. 

파나코트 울은 방축 가공이 되어 있으므로 가정에서 세탁이 가능한 모 

20%와 면 80%의 혼방률로 스트레이트사 및 얼룩사 20수, 30수가 판매되고 



있으며, 40수는 현재 개발 중이다. 용도는 여성용 언더웨어 및 어린이 옷 등

으로 사용되고 있다. ♣  


